설 (음력 1월 1일)
[설의 유래]
   설은 한해가 시작되는 첫날 음력 1월1일이 설날이다. 설이라는 말은 '사린다', ‘사간다’에서 온 말로 조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. 또 섧다는 말로 슬프다는 뜻이라고도 한다. 설이란 그저 기쁜 날이라기 보다 한 해가 시작된다는 뜻에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명절로 여겨왔다. 그래서 설날을 신일(삼가는 날)이라고 해서 이날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집안에서 지내면서 일년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기를 신에게 빌어왔다. 
[설날 풍습]
설날의 세시풍속으로는 차례, 세배, 설빔, 덕담, 문안비, 설 그림, 복조리  걸기, 윷놀이, 널뛰기, 머리카락 태우기 등   그 종류 가 상당히 다양하다. 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 같다.
  
1) 설날차례

           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 방에서 제사
           를 지내는데, 제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
           놓는다. 조상의 신주, 곧 지방은 병풍에 붙이거나 위패일  경우에는 제
           상 위에 세워 놓고 차례를 지낸다.
2) 세배

           설날 차례를 마친 뒤 조부모, 부모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, 가
           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데, 이를 세배(歲拜)라 한다. 세
           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 일가  친
           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.  세배하러  온 사람이 어
           른일 때에는 술과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관례이나, 아이들에게는 술을
           주지 않고 세뱃돈과 떡, 과일 등을 준다. 세배를 할 때는 오른손이 왼손
           위에 놓아서 큰절을 한다.
3) 설빔

           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
           고 새 옷을 입는데, 이것을 설빔(歲粧)이라고 한다. 이 설빔은 대보름까
           지 입는 것이 보통이다. 
4) 덕담

           덕담(德談)이란, 설날에 일가 친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‘과세 안
           녕 하셨습니까?’ ‘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’ ‘새해에는 아들  낳기를 
           빕니다.’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장유(長幼)의 차이에 따라 소
           원하는 일로 서로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.  (과세:  설을 쇰)
        
[설날놀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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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윷놀이                팽이치기                널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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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연날리기             투호놀이               제기차기  

[설날음식]
설날의 음식을 통틀어 ‘설음식’ 또는 ‘세찬’ 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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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떡국           잡채       구절판        전골         다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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